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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이롬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래의 각 성구에는 이 원리의 참됨을 보

여 주는 예시들이 나와 있다. 각 항목을 공부한 뒤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다.

 ㄱ. 예이롬서 1:4~5, 8. 니파이인들의 순종과, 그들이 받은 축복을 

보여 주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ㄴ. 예이롬서 1:7, 10~12. 선지자들과 그 밖의 지도자들은 니파이인

들이 순종하고 번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ㄷ. 옴나이서 1:5~7.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

로 확증되었는가?

지혜의 말씀에 나오는 약속이 참됨을 과연 주님

께서 확증해 주실지 의아해했던 경험에 관한 우

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가르침과 간증을 읽는

다. “응답이 즉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 생각만큼 빠

르게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

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온다는 점을 배웠습

니다. 수년 후에 저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현세

적인 축복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율법에라도 순종할 때 즉각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에 더해서 말

입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속하지는 않더라도 

늘 확실했습니다.”(“계속 인내하십시오”, 58쪽, 강조체 추가)

 2.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축복

해 주셨거나 번성하게 하셨던 경험을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

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 주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간

증할 수 있는가?

옴나이서 1:1~30

기록을 보존한 사람들이 니파이인의 역사를 말하다

예이롬의 후손들이 쓴 옴나이서는 거의 230년에 달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예이롬의 뒤를 이어 작은 판을 맡아 보존했던 사람

들의 이름을 찾아 표시한다. 그들의 이름은 옴나이서 1:1, 4, 9, 

10, 12, 25에서 찾을 수 있다.

옴나이서에는 몰몬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

되어 있다. 여러분은 니파이 시대에 니파이인이 레이맨인을 떠나 

니파이 땅이라 이름한 곳에 정착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 이

주는 지도에서 ‘첫 번째 기업의 땅’에서 ‘니파이 땅’으로 가는 화

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옴나이서 1:12~13을 읽으면서 니파이인들이 어떻게 제이라헤믈라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파악한다. 이들 성구에서 그들이 주님의 

인도와 권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구들에 밑줄을 

쳐도 좋다. 지도에서 ‘니파이 땅’에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가는 

화살표가 바로 이때의 이주를 나타낸다.

니파이인의 이주 개요

황무 땅
(야렛인들의 뼈가 “북방 땅에 

흩어져”[옴나이서 1:22] 있었던 곳)

제이라헤믈라 땅
(니파이인과 뮬레크인이 하나로 

합쳐진 곳)

니파이 땅
(레이맨인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뒤 니파이인에게 고향이 된 땅)

첫 번째 기업의 땅
(리하이 일행이 처음 정착한 곳. 

레이맨인의 주된 거주지가 됨)

서쪽 바다

니파이 땅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함

지니프의 지휘에 

따라 니파이 땅으로 

돌아가려는 두 번째 

시도가 이루어짐

옴나이서 1:14~19을 읽으면서 니파이인들이 발견한 제이라헤믈

라 땅의 백성들과 니파이인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본

다.

 3. 경전 학습 일지에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는다.

ㄱ. 경전이 없었던 것은 제이라헤믈라 백성들에게 어떤 영

향을 주었는가?

 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경전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경전을 더 부지런히 공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옴나이서는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몰몬경에서 공부하게 될 또 

다른 두 무리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무리가 나

오는 옴나이서 1:20~22을 읽고 그 성구들 옆에 야렛인이라고 써 

둔다. 코리앤투머는 야렛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마지막 두 명 중 

한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선지자 이더였다. 야렛인들

에 대해서는 이더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다.




